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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스놀교회소식

목사님, 그리고 제자교회 성도님, 평안하신지요?�
캄보디아는 여전히 덥습니다. 40도를 넘나드는 여름이 지나고 우기가 시작 되었지만, 아직도 비가 내리지 않는 한 낮은 35
도를 넘나들며 체감온도도 40도를 넘나 듭니다. 이렇게 무더운 날, 아이들을 데리고 수영장에가면 다들 너무나 좋아한답
니다. 요즘 캄보디아에는 비싸지 않은 수영장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지난 주에는 30여명의 아이들을 데리고 수영
장을 다녀 왔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교회가 덥고 힘든 하루에 힘이 되어주는 안식처가 되길 바랍니다. �

꼭스놀에서의 사역이 더욱 더 성장하도록 기도부탁드립니다. �

이 마을 사역을 시작할 때 10살 언저리이던 아이들이 14살이 되면서 많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반복되는 이야기 같지만, 
아이들이 여전히 학교를 가지 않으니, 교회에 나오는 대부분의 남자 아이들은 14살 전 후로 학교를 그만두고 일자리를 찾
아 떠납니다. 프놈펜으로 일을 찾아 가거나, 아니면 씨엠립 시내로 일을 찾아 나갑니다. 14,5 살 짜리 아이들이 할 일이 많
지 않습니다.�

그냥 노가다판에서 씨멘트를 이기거나, 벽돌을나르거나, 그렇게 잠시 일을 하다, 멈추다를 반복합니다. 남자아이들 뿐만 
아니라, 여자 아이들의 삶도 별 반 다르지 않습니다. 아이들에게 학교에 갈 수 있도록 격려하고 돕고 있지만, 아이들은 저
희에게 '그만 좀 잔소리 하라'고 오히려 짜증을 냅니다. 도움의 손길이 없어서 포기하고 삶에 소망을 갖지 않는 것이 아니
라, 게으름과 무너진 삶으로 내일에 대한 기대가 없이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매일 학교에 가지 않고, 나중에는 다시 
학교가는 것이 어려워 저희가 아이들을 데리고 학교에 찾아가 선생님을 만나고, 다시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
다. 선생님들도 이러기를 몇 번을 반복하니, '뭐하러 이런 얘들을 도와주냐, 결국 또 학교 안 나오고 빠질텐데, 그만 데리고 
와라' 합니다. 학교도, 스스로도 포기한 아이들입니다. �

결국 복음외에는, 그리스도 예수님외에는 삶에 소망을 회복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 내일이 없는 아이들에게 그리스도 예수
님이 생기고, 그래서 내일을 기대하고, 내일에 대한 삶의 소망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학교에 가고싶어하고, 내일을 꿈꾸
며, 좀 더 나은 내가 되고 싶어하는 아이들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이 회복되도록, 이 아이들이 소망을 갖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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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 가지 않는 '나른'과 동생 '로앗', '껌섣'을 위해서 기도부탁드립니다. 아빠는 오래 전에 죽고, 엄마는 다른 남자와 다른 
지역에서 살고, 아이들만 살고 있습니다. 집을 지탱하는 기둥들은 흰 개미들이 갈아먹어 언제 쓰러져도 이상하진 않은 집입
니다. 구멍이 송송난 지붕때문에 비만 오면 집 안이 진흙범벅이 됩니다. 다행이도 이 번에 집을 다 드러내고 새로 기둥을 세
우고 양철로 지붕과 벽을 만들어 줄 수 있었습니다. �

저희가 섬기는 마을 '꼭스놀'이 '압사라-개발제한구역' 이어서 건물을 새로 짓거나, 고칠 수 가 없는 지역이어서 사정을 하고, 
담당자들이 와서 보고, 새로운 양철은 안되고 사용하던 양철을 이용해 집을 보수하라고 해서 조금 보기에는 새 집 처럼 보이
지 않지만, 그래도 안에 나무 기둥들도 다 바꾸고 이전보다는 훨신 좋은 곳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소망이 생기고, 
무너진 삶이 회복되길 기도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그들의 마음에 자리잡도록 기도부탁드립니다. �
함께 고치려고 했던 사라이의 집은 압사라에서 허가를 해 주지 않아 아직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라이의 집도 빗 물
이세고 힘든 상황이지만, 이미 압사라 허가없이 집을 많이 고쳐서 압사라에서 본보기로 허가를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어려
운 집 상황을 이해하고 허가가 나올 수 있도록 기도부탁드립니다. �

오후 반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부탁드립니다. 1시부터 4시까지 3시간동안 아이들과 시간을 함께 합니다. 이 시간 성경을 가
르쳐주고, 공부도 함께하고, 영어와 한국어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이 아이들에게 성장의 시간이 되도록 기도부탁드립
니다. 특별히 단기선교로 와서 섬기는 이주완청년이 열심히 아이들에게 한국어와, 악기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치지 않
고, 떠나는 날 까지 기쁨이 넘치는 사역이 되길 기도부탁드립니다. 주완청년은 8월 중순 한국으로 돌아갑니다. �

버리보 사역을 위하여 기도부탁드립니다.�
꼭스놀 사역을 돕고, 내일이 없는 아이들에게 소망을 위하여 시작한 사역입니다. 코로나 이후 아직까지 씨엠립 경기가 회복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번 달은 비수기라 그런지 씨엠립 경기가 아주 좋지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치은선생과 팀이 잘 버텨주
고 있지만, 이 사역을 위하여 기도부탁드립니다. 결국에는 사역자들을 돕고, 교회를 섬기는 버리보 사역이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신 메뉴를 만들어보고, 빵도 여러가지 만들어보고 있습니다. 주님이 인도 하시는 사역이 되길 기도합니다. �

이 사역을 기억 해 주시고, 도움을 주시는 기도의 손길로 이 사역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매 달 도움을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 마음이 이 땅에 심겨지기를 소망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이 사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매 달 오후 반 아이들을 섬기고, 주
일학교를 섬기고, 3명의 사역자들을 섬기는 일에 쓰여집니다. 늘 감사한 마음뿐 입니다. 바뀌지 않을 듯, 부서진 듯 보이지
만, 결국엔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기는 놀라운 기적이 이 땅에 넘쳐 흐르길 기도부탁드립니다. 낙망하지 않고, 십자가 위에서 
승리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이 회복될 것을 믿고 나아가도록 기도부탁드립니다. 늘 잊지 않으시고, 기도해 주시
고, 후원 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캄보디아 씨엠립 이성헌 선교사�


